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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with an infant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using the second through fourth wave data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performed to 

test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nstructs. Our results indicated that both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were consistent over time.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ross-lagged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their self-efficacy, rather than 

vice versa. No differences between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wer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str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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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 으로 자녀의 출산은 정 인 사건으

로 받아들여지지만, 출산 후 가족 내 역동은 크

게 변화하며, 출산에 수반되는 일상의 변화는 

가족구성원에게 큰 스트 스를 가져올 수 있다

(Ahn, 2011). 특히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계없

이 자녀양육과 련된 주된 책임을 어머니가 맡

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 스는 자녀에게 미치는 향 뿐 아니

라 어머니 개인의 안녕(well-being)에도 큰 향

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Abidin(1990)은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

사건 속에서 일상 으로 지각하는 스트 스를 

양육스트 스로 정의하고, 양육행동과 련되

는 어머니의 인지  특성들을 강조한 ‘스트 스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Abidin, 1992). 실제로 

선행연구(Ahn, 2001; Crnic & Greenberg, 1990; 

Kim & Doh, 2004; Yoon & Cho, 2012)에 따르

면, 일반 으로 부모의 높은 양육 스트 스는 

부정 인 감정 표출이나 무 심 등과 같이 부

한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

로 일 되게 밝 지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 스는 가

족구성원의 사망이나 질병, 경제  어려움 등 

가족 내에서 스트 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생활

사건과 결합하여 더욱 심하게 경험할 수 있으

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 특성을 순하거나 까다

롭다고 지각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에 

Abidin(1990)은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신을 스스

로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스트 스를 개인의 내․외  요구가 

이를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할 때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Suh & Kim, 2012),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다룰 수 있다고 인지하는지에 따

라 스트 스를 경험하는 수 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 되는 결과를 얻기 해 요

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

다고 믿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스트

스를 설명하는데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

다(Cherniss, 1993). 

실제로 자기효능감의 향력은 양육스트 스

보다는 양육 실제를 측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일 되게 밝 져,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고한 어머

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Tucker, Gross, Fogg, Delaney, & Lapporte, 

1998), 보다 민감하고 따뜻한 양육의 실제를 보

으며(Teti & Gelfand, 1991), 반응 인 반면

(Stifter & Bono, 1998), 자기효능감이 낮은 어머

니의 경우 권 주의 이거나 허용 인 양육행동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anders & Woolley, 

2005). 즉, 자기효능감은 목표달성을 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  원천이 되기 때문

에, 자기효능감은 양육행동이라는 아기 어머니

의 필수 인 행동의 수행 수 을 언할 수 있다

(Moon & Min, 2012).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이 양육 실제가 아닌 양육스트 스의 수 에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지각하는 양육스트 스의 수 이 낮아짐

을 밝힌 바 있다(Cho & Park, 2012; Han, 2011; 

Kim & Kim, 2012; Kim, Kim, & Lee, 2012; 

Kwon, 2011; Suh & Kim, 2012). 이에 최근 자

기효능감과 양육스트 스 간의 계를 살펴보

는 연구의 경우 높은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가정하는 신, 양육스

트 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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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 Choi, 2010; Seo, 2004; Teti & Gelfand, 

1991). 즉, 어머니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양육스

트 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정 인 양육행동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Moon

과 Min(201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의 측 변인으로서 양육스트 스 이외에 사회

 지원, 아 기질, 아동의 발달수 을 함께 투

입한 최근 연구에서 양육스트 스의 상 인 

향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밝 진 은 양육스

트 스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

스는 서로 향력을 주는 변인임이 일 되게 

밝 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은 

횡단연구의 특성상 동일 시 의 자료를 이용해

서 두 변인간의 인과 계 도출을 시도하 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어머니의 자기효

능감  양육스트 스와 련한 최근 연구는 두 

변인간의 인과 계에 한 심도 깊은 논의 보다

는 두 변인이 양육에 미치는 상 인 향력을 

살펴본 것이거나(Kim, 2012; Park & Moon, 

2012), 빈곤 가정(Raikes & Thompson, 2005) 

는 조산아 가정(Woods, 2011)과 같이 양육스트

스 측면에서 취약한 가정의 어머니를 심으

로 수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8년 출생한 

집단을 종단 으로 추 하는 한국아동패  연구

를 실시하여 4차년도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2～4차년도에 해당하는 조사

자료를 종단 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가 이후의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능감

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이후의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지 살펴 으로써, 그간 서

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방(non-recursive) 

계를 밝히고자 하 다. 

특히 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취업

모에 비해 미취업모가 양육스트 스가 유의미

하게 높으나(Lee & Chin, 2013; Yoon, Hwang, 

& Cho, 2009),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밝 진 바 있으며(Jackson, 2000), 

취업모에 한해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력이 의미있게 밝 지는 등(Sohn, 

201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 스

와 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두 변인 간의 계성을 살

펴보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 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 을 해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

인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의 

변화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

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 인

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의 변화

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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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연구문제 4> 아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머니의 자기효능

감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상기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해 Figure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가정하 다. 

Ⅱ. 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

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 에서 수집한 2차년

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 다. 한국

아동패 은 제주도를 제외한 국 수 의 자료

로, 2008년 의료기 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해당연도 4월부터 7월까지 의료기

에서 출생한 가구  표집된 2,079 신생아 가

구를 상으로 하고 있다. 이듬해인 2차년도에 

추 된 가구는 총 1,904가구 으며, 3차년도와 

4차년도는 각각 1,802가구와 1,754가구 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집단을 비

교하려는 연구목 을 해 2～4차년도에 모두 

연구에 참여한 가구  어머니가 3년 내내 취업

을 유지한 집단과 계속해서 미취업상태로 남아

있는 가구를 각각 선택하 다. 그 결과 어머니

가 취업을 유지한 392가구와 미취업 상태를 유

지한 871가구를 합쳐 총 1,263가구가 분석에 포

함되었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을 2차년도인 2009년

도를 기 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먼  어머니 연령의 경우 30  

반으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한국아동패 에 참여 인 자녀

는 2차년도 당시 약 14개월로, 본 연구에서는 

만1세, 만2세  만3세에 해당하는 자녀에 한 

어머니의 종단  특성이 분석되었다. 해당 자녀 

성별의 경우 취업모의 경우 여아가, 미취업모 

집단에서는 남아가 과반을 차지하여, 어머니 취

업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 으나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수 은 아니었다. 결혼상태의 경우 

조사 참여 어머니의 부분이 혼인상태 고, 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  종단 계 분석 5

- 139 -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2009)

Characteristics

Working mothers Non-working mothers
t or 

 2 N
% or 

M(SD)
N

% or 

M(SD)

Age of mother(Years) 392 32.4(3.3) 871 32.0(3.7) 1.54

Age of target child(Months) 392 14.1(1.1) 871 14.0(1.0) 1.85

Gender of target child(Boy) 186 47.4 449 51.5
1.82

(Girl) 206 52.6 442 48.5

Marital status(Never married) 1 .3 1 .1

3.01
(Married) 390 99.5 869 99.8

(Divorced) 1 .3 0 .0

(Separated) 0 .0 1 .1

Education(High school graduate or less)  65 16.8 304 35.1

75.13***
(2- or 3-year college graduate) 102 26.3 219 25.3

(4-year college graduate) 177 46.5 321 37.1

(Master degree or more)  44 11.3 22  2.5

Number of children(One) 181 46.2 409 47.0

3.17
(Two) 174 44.4 364 41.8

(Three)  36  9.2 88 10.1

(Four or more) 1 .3 10  1.1

Monthly household income(10,000 wons) 383 512.3(733.5) 845 384.4(574.9) 3.303**

**p < .01. ***p < .001.

구 내 자녀수는 1명 는 2명이 부분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은 어머니의 취

업 여부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 취업모의 경우 4년제 이상의 학력 소지

자가 반수 이상이었고 고졸 이하의 경우는 약 

17%에 불과한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 졸에 

이어 고졸 이하, 2/3년제 문  졸의 순으로 보

고되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 한 취업모 가구

의 경우 약 512만원으로 미취업모 가구의 384

만원을 크게 상회하 다. 단, 취업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 표 편차가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월

등히 큰 을 고려하여 보면, 취업모 가구가 맞

벌이에 해당하여 가구 소득 자체가 홑벌이 가구

에 비해 상 으로 큰 가구가 다수 포함된 것

을 알 수 있다.

2.연구도구

한국아동패 의 조사는 가구방문 면 조사와 

어머니  아버지를 상으로 하는 지필식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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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celed items of parenting stress scale

Item no. Item statement Parcel no.

1 I am not sure if I am a good parent. parcel 1

2 I am not confident in bringing up my child the way a child should be brought up. parcel 1

3
Sometimes, I feel that my child is behind other children because I am not good at 

playing the role of a parent.
parcel 1

4 I happen to feel like I want to get away from my child. parcel 2

5 It has become difficult to be more intimate and warm to my child. parcel 2

6
Nowadays, I am so confused by various and overwhelming information about parenting 

that I cannot choose.
parcel 3

7 After my child was born, I am not as happy as I was before. parcel 2

8 The cost of rearing my child is not easy on my pocket. parcel 3

9
It is hard seeing my child displaying emotionally unstable behaviors because I feel 

I am to blame. 
parcel 1

10 I feel annoyed by my child begging me to play with them if I am tired. parcel 2

조사, 그리고 아동 상의 발달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상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자료가 사용되었다. 

1)양육스트 스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rnic

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을 기 로 Kim과 Kang(1997)

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 스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5  Likert 척도(  그

지 않다 = 1 , 매우 그 다 = 5 )로 구성된 

원 척도는 총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아동패 에서는 3개 요인  ‘부모역할에 

한 부담감  디스트 스’만을 사용하고 있

다. 원 도구의 해당 요인은 총 12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한국아동패 의 1, 2차년도 조

사에서는 아기 주양육자에게 하지 않은 2

개의 문항을 제외되어 총 10개 문항이, 3차년도 

부터는 제외된 2개 문항  한 문항1)을 다시 포

함되어 11개 문항이 해당 척도를 구성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4차년도 자료에 공

통 으로 사용된 1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 다.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원 도구의 내 합치도는 

2차년도가 .85, 3차년도가 .86, 4차년도가 .87로 

비교  높은 편이었다. 

한편, 양육스트 스 척도의 항목은 이론모형

에서 측정변수에 해당하게 되는데, 한 요인의 

측정변수가 10개인 것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같이 항목 수가 많은 경우 추정해야할 요인계

수의 수가 표본 수에 의해 과도해짐으로써, 실

1) 해당 문항은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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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참인 모형을 기각할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 항목묶기를 사용하면 실제로 참인 

모형의 기각 확률은 일반 인 수 인 .05 수

에 훨씬 근 하게 되므로(Bandalos, 2002),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 스 척도의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시행하 다.

본 양육스트 스 척도와 같이 단일차원

(unidimension)으로 구성된 척도의 항목묶기는 

탐색  요인분석이나 문항간 상 을 고려하는 

방법 등의 통 인 방법(Hall, Snell, & Foust, 

1999) 이외에 문항별 요인계수를 고려한 항목

묶기, 정-부정 항목묶기  무작 로 항목을 묶

어 문항꾸러미를 만드는 방법(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까지 척도, 자료  추

후 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가 가능하다. 

먼  본 양육스트 스 척도의 경우 모두 부정

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정 항목묶

기는 불가하 으며, 탐색  요인분석 결과 묶인 

문항들의 논리 인 개연성과 이론 인 타당성

이 떨어지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단일차원

으로 구성된 척도라도 항목묶기 후에 확인  요

인분석을 해서는 묶인 개별 문항꾸러미(parcel)

의 내 일 성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해야 한다

는 (Kishton & Widaman, 1994)을 고려하여 문

항 간 상 계를 산출하여 상 이 높은 항목들

로 문항꾸러미를 구성하 다. 그 결과 1, 2, 3, 9

번 항목과 4, 5, 7, 10번 항목, 6, 8번 항목을 묶

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단되었다. 묶인 개별 

항목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2, 3, 9번 문항은 

유능한 양육자로서의 지각과 자신감, 4, 5, 7, 10

번 문항은 양육으로 인한 소진, 6, 8번 문항은 

심리  특성보다는 환경  특성에 기인한 스트

스로 단되었다(Table 2 참조). 이에 상 계

수에 근거하여 묶은 항목의 내용이 함과 

동시에 측정변수의 수가 3개인 경우 모델 식별

에 용이한 에 착안하여, 3개 문항꾸러미 내 

항목들의 평균을 잠재변수의 측변수로 사용

하 다. 3개 문항꾸러미로 묶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에 한 내 합치도는 2차년도가 .73, 

3차년도가 .76, 4차년도가 .76로 한 수 이

었다. 

2)자기효능감

한국아동패 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자기효능

감 척도는 미국의 표 인 패 연구인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Child 

Development Supplement(CDS)의 2차 조사에서 

사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로서, 지

필식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되었다. “  그

지 않다(1 )”부터 “매우 그 다(5 )”로 평정하

는 Likert 척도로 제작된 본 도구는 총 4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가능한 수 범 는 4 ～20

이다. 단, 원 도구의 문항은 “내가 가진 문제들 

 몇몇 문제는 도 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들이다”, “나는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와 같이 부

정 인 진술로 진술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수를 역코딩하여 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도록 환산하여, 수가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수 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한 내 합치도는 2차년도가 .82, 3차년도가 .82, 

4차년도가 .81로 높은 수 이었다. 

3.자료분석

연구 상의 인구학  특성  주요 변수에 

한 기술통계치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 인 통계치와 상 계수, 내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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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Variables
Age 1 Age 2 Age 3

N M(SD) N M(SD) N M(SD)

Parenting

stress

Working mothers 391 2.77(.62) 384 2.81(.61) 384 2.87(.62)

Non-working mothers 870 2.88(.64) 861 2.96(.62) 853 2.96(.64)

Total 1,261 2.84(.63) 1,245 2.92(.62) 1,237 2.93(.63)

t -3.11** -3.88*** -2.45*

Self-

efficacy

Working mothers 391 3.71(.69) 384 3.67(.68) 384 3.65(.70)

Non-working mothers 864 3.65(.71) 862 3.63(.75) 852 3.59(.75)

Total 1,255 3.67(.71) 1,246 364(.73) 1,236 3.61(.73)

t -1.61 -.98 -1.39

*p < .05. **p < .01. ***p < .001.

도를 산출하여 분석하 다. 한편 AMOS 19.0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양육스트

스 간의 계를 종단 으로 알아보기 한 자기

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실시하 으며, 다집단 분석

을 통해 세 시 에 걸친 두 변인 간의 계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에 앞서 세 시  간 측정모형의 불변성 검

증이 실시되었으며, 다집단 분석에 앞서서는 취

업모와 미취업모 집단 간의 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증이 선행되었다. 

분석 과정에서 각 시 별로 양육스트 스 척

도와 자기효능감 척도  일부 문항의 결측치

가 발생한 사례는 사례별로 응답된 척도 문항

들의 평균을 삽입하 다. 한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의 추정방법으로 완 정보최 우도

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hood: FIML)

을 용하여 한 시 의 응답이 결측된 사례 

한 분석에 포함하 다. 본 연구에서는  2 통계

량과 CFI(Comparative Fit Index) 이외에 여러 

합도 지수  TLI(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모형의 합도를 

단하기 한 지수로 산출, 검토하 다. 이는 표

본크기에 매우 민감한  2 통계량의 경우 본 연

구와 같이 표본크기가 큰 경우 쉽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Kline, 2005), 표본

크기에 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합도와 복잡성을 함께 고려하는 TLI와 RMSEA

가 유용하다는 Hong(2000)의 제안에 근거한 것

이다. 

Ⅲ. 결과분석

1.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다음의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의 양육스트 스는 세 시  모두 3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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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nested models for comparison

Model Characteristics Imposed constraints

1 A baseline model with no constraint

2
A model with same factor loadings of parenting stress indicators imposed at three 

time points
a1, a2

3
A model with same factor loadings of self-efficacy indicators imposed at three 

time points 
b1, b2, b3

4 A model with same autoregressive coefficients of parenting stress imposed A

5 A model with same autoregressive coefficients of self-efficacy imposed B

6 A model with same cross-lagged coefficients of parenting stress imposed C

7 A model with same cross-lagged coefficients of self-efficacy imposed D

8
A model with same covariance coefficients between errors of latent endogenous 

variables at same time points imposed
E

보통 이하 수 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3 을 상회하여 보통 이상의 수 으로 보고되

어 비교  정 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이  양육스트 스의 수 은 취

업모와 미취업모간 유의미한 차이가 일 되게 

나타나, 자녀의 연령에 상 없이 미취업모의 양

육스트 스가 취업모에 비해 높은 수 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기효능감은 취업모 집단에

서 미취업모에 비해 세 시  모두 높은 수 이

었으나, 유의한 수 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2.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분석

1)측정불변성 검증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기회귀 교차지

연 모형을 용, 비교를 해서는 양육스트 스

와 자기효능감 간의 종단 인 계를 가정한 모

형이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을 잠재변인으로 설

정하 으므로, 각 시 에서 잠재변인이 동일한 

개념인지에 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ong, Park과 Kim (2007)이 잠

재변인이 포함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검

증을 해 사용한 차를 용하여, 총 8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순차 으로 분석하

다. 

먼  모형1～모형3은 잠재변인의 개념이 시

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측정불변성(metric 

invariance over time)에 한 검증을 한 것으

로, 이  모형1은 비제약모형, 모형2와 모형3은 

요인계수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해 설정된 경

쟁모형에 해당한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Table 

4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육스트 스

의 경우 a1과 a2를, 자기효능감은 b1, b2, b3을 

세 시  모두에서 동일하게 제약하여, 요인계수

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

다. 이 세 모형은 비교가 가능한 내재된(n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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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utocorrelation paths among observed variables were omitted.

<Figure 2> Equality constraints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between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Table 5> Goodness of fit indices of nested models

Groups Models  2 df CFI TLI RMSEA △ 2

Working

mothers

(N = 392)

1 284.398 157 .966 .951 .046 -

2 289.342 161 .966 .952 .045 △ 2(4) = 4.944

3 296.705 167 .966 .953 .045 △ 2(6) = 7.363

4 296.784 168 .966 .953 .044 △ 2(1) =  .079

5 296.793 169 .966 .954 .044 △ 2(1) =  .009

6 296.802 170 .966 .955 .044 △ 2(1) =  .009

7 298.452 171 .966 .955 .044 △ 2(1) = 1.650

8 298.834 172 .967 .955 .043 △ 2(1) =  .382

Non-

working

mothers

(N = 862)

1 407.687 157 .973 .960 .043 -

2 410.773 161 .973 .961 .042 △ 2(4) = 3.086

3 412.972 167 .973 .963 .041 △ 2(6) = 2.199

4 414.883 168 .973 .961 .041 △ 2(1) = 1.911

5 417.015 169 .973 .963 .041 △ 2(1) = 2.132

6 419.361 170 .973 .963 .041 △ 2(1) = 2.346

7 419.846 171 .973 .963 .041 △ 2(1) =  .485

8 419.847 172 .973 .963 .041 △ 2(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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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므로, 모형1부터 모형3을 순차 으로  

단계 모형과 비교하 다. 

그 결과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모두 

순차 으로 제약을 가한 추가 모형들이 이  모

형들에 비해  2 차이 검증 결과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참조). 이에 

시간에 따라 측정변수 내용에 한 해석이 응답

자들에 의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이 밝 져, 시

간의 따른 측정의 불변성이 성립되었다. 내재된 

모형 간  2 차이 검증 시 모형 간 차이가 유의

미하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는 자유도가 큰 모형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Hong & You, 2004; Lee, 2009), 세 개의 모형 

 자유도가 가장 큰 모형3이 최 의 모형인 것

으로 단되었다.

2)형태동일성 검증 

다음으로 모형4～모형8은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 비교를 해서는 동일한 모형이 두 집단에 

모두 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러한 가정을 

의미하는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

증을 해 본 연구에서는 모형3을 기 모형으

로 사용하여 이론모형이 두 집단에 한지를 

검증하 다. 먼  모형4와 모형5는 측정블변성

이 성립된 모형에 자기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평가하기 한 것으로, Figure 2에 

제시된 계수  A와 B에 해당한다(Table 4 참

조). 다음으로 모형6과 모형7은 두 변인의 교차

지연 효과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평가한 동

일화 제약으로 양육스트 스가 다음 시 의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C로, 자기효능감이 

다음 시 의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효과는 D

로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내생변수인 양육

스트 스  자기효능감의 시 별 오차가 동일

한지 평가하는 모델은 모형8로, 동일하게 제약

된 계수는 E로 제시되어 있다. 

상기 5개의 경쟁모형을 내재된 순서에 따라 

이  모형을 기 으로 순차 으로 비교한 결과

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먼  모형4와 모

형5의 동일화 제약 결과, 양육스트 스와 자기

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과 모형7 한 모델 합

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교차지연효

과 한 한 시 (t)이 이  시 (t-1)에 의해 

향을 받는 정도는 해당 시 (t)이 이후 시

(t+1)에 주는 향력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8의 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

형7에 비해 모델 합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아, 오차 공분산 한 시간에 따라 동일

한 것으로 밝 졌다. 특히 두 집단 모두에서 

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CFI, TLI와 RMSEA의 

경우 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빠지지 않고 

거의 동일한 수 을 유지하 으며, 자기회귀계

수와 교차지연계수  오차 공분산이 동일하게 

제약된 모형8의 모형 합도 지수 한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는 .05 이하로 산출되어 

일반 으로 수용되는 한 수 (Hong, 2000)

을 만족하 다. 이로써 동일화 제약을 통해 간

명성을 추구한 모형8이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

능감의 상호  인과 계의 취업모 집단과 미취

업모 집단 간 비교를 한 최종모형으로 합하

다고 단되었다. 

3)자기회귀 교차지연 최종 모형

마지막으로 다음의 Figure 3에는 최종모형에 

해당하는 모형8의 구조계수 추정치가 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표 화된 회귀계수를 심으로 

그 추정치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 스의 자기회귀계수는 취업모 집단이 .694

와 .689, 미취업모 집단이 .689와 .712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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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Estimates are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2. Parentheses are non-working mothers' estimates. 

3. Covariance coefficients between measurement errors are omitted. 

**p < .01. ***p < .001.

<Figure 3> Parameter estimates of the final model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자기회

귀계수 한 취업모 집단은 .514와 .535, 미취업

모 집단은 .521과 .527로 통계 으로 의미있는 

수 으로 밝 져,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지연효과 한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능

감 모두에서 부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에 경험하는 양육스트 스 수 이 높을

수록 이후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졌으며, 마찬가

지로 이 에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수 이 높을

수록 이후의 양육스트 스를 낮게 지각하 다. 

이 같은 결과는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나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이 취업 여부에 상

없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서로에게 인과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양육스

트 스의 교차지연효과가 자기효능감의 교차지

연효과보다 상 으로 더 큰 것으로 밝 졌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의 

오차항 간 공분산 한 유의미한 음의 계인 

것으로 산출되어, 잠재변수인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의 잔차 간에 여 히 부 인 구조  

오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1)집단간 측정동일성 검증

추정된 자기회귀계수  교차지연계수가 취

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

하 다.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에 

한 검증에 해당하는 다집단 분석은 집단 간 측

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across groups)이 기

본 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Myers, Calantone, 

Page  Talyor(2000)와 Mullen(1995)이 제시한 

측정동일성 5단계를 기 로 Yo(2012)가 제시한 

측정동일성 5단계의 검증 차를 이용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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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sts for metric invariance across groups

Models  2 df CFI TLI RMSEA △ 2

1. Baseline model 686.424 353 .974 .966 .027 -

2. Factor loading invariance 697.804 358 .974 .966 .027 △ 2( 5) = 11.380

3. Factor covariance and factor variance 

invariance
708.035 374 .974 .968 .027 △ 2(21) = 21.611 

4. Factor loading, factor covariance and 

factor variance invariance
717.752 379 .974 .968 .027 △ 2(26) = 31.328

5. Factor loading, factor covariance, factor 

variance and error variance invariance 
727.855 386 .974 .968 .027 △ 2(33) = 41.431 

Note. Factor loadings of each latent variable were constrained to equality over time.

증을 실시하 다. 단, 일반 인 측정동일성 검

증은 잠재변인 상 만을 제하여 자유교차타

당성을 탐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본 

연구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에서는 시 1～

시 3 간 측정불변성(metric invariance over 

time)이 기 검증되었으므로, 두 잠재변인의 요

인부하량이 시 에 상 없이 동일한 것으로 가

정하여 검증을 실시하 다.

먼  두 집단의 구조계수에 아무런 제약을 가

하지 않은 기 모형(모형1)의 경우  2 = 686.424 

(df = 353) 다. 이를 1단계 모형으로 삼고 다음

으로 검증한 모형은 취업모와 미취업모 집단의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모형2)으로, 

모형1과 모형2 간의  2는 11.380이었다. 이는 

자유도가 15일 때 .05수 의 임계치인 24.996보

다 작은 수치로, 두 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두 집단 

간 요인계수의 동일성이 검증되어, 동일한 측정

변수에 한 두 집단 간 요인에 부하되는 수

이 동일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세 번째 모형

은 공분산 제약모델인 모형으로(모형3), 잠재변

인 간 공분산과 요인분산을 동일하게 고정한 모

형이다. 모형3의 경우 기 모형인 모형1과의 

 2가 21.611(df = 21)로 산출되었는데, 자유

도가 21일 때의 임계치가 32.671이므로 공분산 

 요인분산의 두 집단 간 동일성이 만족되어, 

두 집단 간의 잠재변인 간 련성과 측정변수의 

신뢰도 일부의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다음의 모

형4는 요인부하량과 공분산  요인분산이 모

두 제약된 모형이며, 마지막 모형인 모형5는 모

형4에 측정오차분산이 추가로 제약된 모형이다. 

이 두 모형 모두 기 모형과의  2의 차이가 해

당 자유도의 임계치보다 작게 산출되어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6 참조). 특히 모형5에서 추가된 측정오차분산

의 동일성으로 인해, 두 집단 간 측정변수의 신

뢰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두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만족되어, 다 집단분석

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2)다집단 분석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됨에 따라 다집단 분석을 한 가정이 만족

되어, Hong, Park과 Kim(2007)이 사용한 다집

단 분석의 차를 사용하여 최종모형을 검증하

다.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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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ultigroup analyses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Model  2 df CFI TLI RMSEA △ 2

1. Baseline model1) 718.788 344 .971 .961 .029 -

2. Path A2)
 constrained model 718.800 345 .971 .961 .029 △ 2(1) =  .002

3. Path B constrained model 720.890 345 .971 .961 .029 △ 2(1) = 2.102

4. Path C constrained model 719.212 345 .971 .961 .029 △ 2(1) =  .424

5. Path D constrained model 719.030 345 .971 .961 .029 △ 2(1) =  .242

6. Path E constrained model 727.864 345 .970 .960 .030 △ 2(1) = 9.076

Note 1. Factor loadings of each latent variable were constrained to equality over time.

2. Labels of paths are indicated in Figure 2.

양육스트 스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모형2)과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

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모형3)의 경

우, 모두 이  모형과 비교 시  2의 차이가 통

계 으로 의미있는 수 이 아니었다. 이로써 양

육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효과는 어

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육스트 스가 다음 시 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모형4)와 자기

효능감이 다음 시 의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모형5)에 추가 인 동일화 제약

을 가하 다. 그 결과 자유도 1일 때 .05 수 의 

임계치인 3.841보다  2의 값이 작게 산출되

어, 모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두 변인의 교차지연효과 한 취업모 집단

과 미취업모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

졌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의 오차공분산을 제약한 

마지막 모형(모형6)의 경우  단계 모형과의 

차가 △ 2(1) = 9.076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자

유도 1일 때 .05 수 의 임계치인 3.841보다 큰 

수치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 효과와 교

차지연 효과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 두 잠재변인의 오차 

간에는 체계 인 변량이 존재하며, 두 집단 간

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Ⅳ. 논의  결론

그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그들이 지각하

는 양육스트 스의 계는 부정 임이 지속

으로 밝 졌으나, 련 선행연구의 경우 주로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두 변인 간의 시간  선후

계를 밝히기 어려웠다는 에서 엄격한 의미

의 인과 계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제한

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

귀 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3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두 변인 간의 인과 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경험 으로 밝히고자 시도

하 다. 그 결과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은 시간의 경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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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안정성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육

스트 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과 자기

효능감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은 어머

니의 취업여부에 상 없이 일 되게 유의미한 

부  효과를 보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

의 자기효능감이 그들이 지각하는 양육스트

스의 수 에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Cho & Park, 2012; Han, 2011; Kim & Kim, 

2012; Kim, Kim, & Lee, 2012; Kwon, 2011; 

Suh & Kim, 2012)와 양육 스트 스가 어머니

의 자기효능감을 측한다는 연구결과(Moon & 

Min, 2012)를 동시에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한

계를 넘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

능감의 상호 인과 계를 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혼재되었던 양육

스트 스  자기효능감 간 인과 계의 방향성

을 확인하 다.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

의 자아효능감이 양육스트 스를 매개하는 주

요 변인으로 검증되었던 기존의 연구 결과(Lee, 

Park, & Choi, 2010; Seo, 2004; Teti & Gelfand, 

1991)를 보다 의미있게 해석하도록 돕는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매해 양육스

트 스 수 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양육스트 스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에는 취

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

지로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시간에 따른 안정성

뿐만 아니라 횡단자료 상에서의 집단 간 차이도 

취업모와 미취업모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양육스트

스(Lee & Chin, 2013; Yoon et al., 2009)  

자기효능감(Jackson, 2000)에 차이가 있다는 기

존 횡단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시사

을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  양육스트 스의 자기회귀 효과는 어머

니의 양육스트 스가 양육 과정의 어느 한 시

에서 느끼는 일시 인 감정이 아니라 자녀를 양

육하는 내내 지속 으로 나타나는 상임을 시

사하 다. 더욱이, 양육스트 스의 자기회귀 효

과가 취업여부에 상 이 없는 것으로 밝 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 스 수 은 실제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일반 인 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양육지원 정책은 취업모의 

리양육을 도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질 제고에 을 두어왔다. 이  2012년 면 

실시된 아 상 무상보육으로 인해 2012년 

재 0세부터 2세까지의 연령별 어린이집 등록 

아 수는 각각 177,157명, 321,716명, 372,811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이러한 황을 연령별 인구수 

비로 살펴보면, 0세의 37.64%가, 1세 68.31%가, 

그리고 2세의 경우는 무려 83.54%가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것으로, 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매우 보편 인 상이 된 것을 단 으로 보여주

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동년도의 여성 경제활

동참가율이 49.7%에 불과한 것으로, 통 으

로 가정 내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취업이 아의 

어린이집 이용의 주된 이유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국실태조사 결과 만1세

와 만2세의 어머니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

의 비율이 높았으며, 0세의 경우만 어머니가 취

업 인 경우가 47.1%, 미취업은 43.3%로 취업

모의 비율이 미취업모의 비율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밝 졌다(Suh & Kim, 2012). 즉, 경제활

동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동안 리양육자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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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상황보다는 아를 둔 미취업모 가정에

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Suh와 Kim(2012)의 실

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의 경우 기 을 처

음 이용하게 되는 이유로 부모가 돌보기 어렵다

고 응답한 비율이 25.6%인데 이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1%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가 필히 요구되

지 않는 가정에서 아인 자녀 양육을 해 어

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가 양육과정에서 발생

하는 스트 스이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생애 기에 기 에서 장시간 

리양육이 이루어지는 상이 만연함에 따라, 미

취업모의 불필요한 보육서비스 이용을 그 원인

으로 보고 이에 한 비 이 그간 끊이지 않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아

기부터 시작된 양육스트 스가 유아기 반까

지 상 으로 안정되며,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차이 한 없다는 은 양육스트 스가 자녀의 

연령이나 인 양육시간에 따라 연동하는 

디스트 스라기 보다는 개별 양육자의 심리

이고 정성 인 특성에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에 따라서 미취업모의 양육스트 스 한 

취업모의 양육지원 요구와 같이 요한 아젠다

로 그 요성을 강조하되, 재 양육지원 서비

스가 어린이집을 심으로 천편일률 으로 제

도화됨으로써 미취업모의 양육스트 스를 해소

하기 한 부 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은 지

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해 양육지원 

정책의 상을 취업모가 아닌 미취업모까지 다

변화하여 어머니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들을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서비스에 한 

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 미취업모

를 한 육아나눔터, 공동육아, 놀이집단(play 

group) 등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발굴, 확

함으로써 양육스트 스를 경감시키는데 정책

으로 지원이 확 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한 자기회귀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가 양육스트 스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 스보다

는 상 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기회귀계수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은 자

기효능감의 증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 인 치가 상 으로 유동

임을 의미하는 것이다(Hong & You, 2004). 

실제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양육 실제를 

측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일 되게 밝 져 왔음

에도 불구하고(Sanders & Woolley, 2005; Stifter 

& Bono 1998; Tucker, Gross, Fogg, Delaney, & 

Lapporte, 1998), 양육스트 스에 비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각하는 수 이 상 으로 덜 

지속 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의 능력에 

한 일반 인 인식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이 

양육 이외의 변수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양

육스트 스에 비해 보다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양육스트 스 경감을 한 노력

은 보육사업 확  등의 형태로 지속 인 정책의 

아젠다가 되어왔었던 것에 반해, 어머니가 자녀

의 생애 기부터 스스로에 한 효능감을 잃지 

않음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한 지원은 양육정책의 주된 이 되지 

못하 다. 따라서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  건강성을 해서는 일차 인 양육스트

스 경감 노력과 함께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한 부모교육  지원 한 지속

으로 개발, 실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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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귀 효과가 아기부터 안정 이었으므로 

이러한 재의 시  한 가  빠를수록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취업여부에 따라 상

이 없다는 은 자기효능감이 취업모와 미취

업모 모두에게 의미 있는 특성임을 시사하므로, 

재 로그램 개발 시 취업 여부에 따라 자녀

를 양육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효능감이 어떤 것

인지 세분화, 특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

겠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능

감 간에는 교차지연 효과가 존재하 다. 즉, 어

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 스의 수 이 높은 경

우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러한 양육스트 스의 향력은 시간에 따라 변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부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일 되게 나타났으

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교차지연 효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아를 둔 어머니가 양육스트 스를 높

게 지각하는 경우 아동양육을 포함하여 자신에

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 인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이것

이 다시 높은 양육스트 스를 유발하는 악순환

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이러

한 악순환의 경로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계

없이 아를 양육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서 발

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의 종단  효과는 

검토하 으나, 실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같은 

실제 양육에 미치는 순환  계까지 연구의 범

로 삼지는 못하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양육실제에 향을 미치

는 어머니의 심리  특성을 경험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의 차이는 양육스

트 스와 자기효능감의 오차항 간 공분산이었

다는 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두 변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변량  체

계 으로 변화하는 변량이 존재하며, 이는 취업

모와 미취업모 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양육스트 스와 자기효

능감의 방 계가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반해, 아기 어머

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취업여부에 따

라 다르게 작동하는  다른 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시기 어머니가 경

험하는 심리  특성에 한 범 한 변인 탐색

을 통해, 이 시기 양육의 실제와 지원 방법에 

한 이해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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